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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문유라3관왕 번쩍

보성군청문유라(가운데)가22일강원양구용하체육관에서열린2019한국실업역도연

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일반부여자71㎏급에서3관왕을차지한뒤시상대에서기뻐하

고있다. <보성군청역도팀제공>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인상 용상 합계서금 3

완도군청최가연금 2

보성군청 문유라(29)가 2019한국실업

역도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3관왕에올

랐다.

문유라는 22일강원양구용하체육관에

서열린 2019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역

도경기대회일반부여자71㎏급에서인상

95㎏,용상115㎏,합계210㎏을기록,금

메달 3개를목에걸었다.

문유라는인상 1차시기에서 85㎏을든

뒤2차에서90㎏, 3차시기에서95㎏을들

어올렸다.용상1차시기에서110㎏을기

록한뒤2차시기에서115㎏을들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광주시청 김희수

(20)는 인상(87㎏)과 합계(194㎏)에서

각각동메달을획득했다.

일반부여자76㎏급에나선완도군청최

가연(24)은 인상(98㎏) 금메달, 용상

(114㎏) 은메달, 합계(212㎏) 금메달을

차지했다.

보성군청박행주(32)는일반부남자89

㎏급에출전,용상과합계에서은메달 2개

를목에걸었다.박행주는인상에서150㎏

을들어4위에그쳤으나용상에서는190㎏

으로 2위에 올랐다. 합계에서는 340㎏을

기록하면서은메달을추가했다.

일반부여자 49㎏급에서는완도군청김

은영(22)이금메달 1개와은메달 2개,보

성군청이서정(28)이 동메달 3개를 획득

했다. 김은영은 인상에서 71㎏으로 1위

를, 용상에서 88㎏으로 2위를차지, 합계

159㎏으로 2위에 올랐다. 이서정은 인상

(65㎏), 용상(85㎏), 합계(150㎏)으로

각각 3위를기록했다.

일반부남자73㎏급에서는완도군청신

비(19)가용상(173㎏)과합계(308㎏)에

서은메달 2개를, 81㎏급에서는광주시청

손현호(19)가 용상(181㎏)과 합계

(323㎏)에서동메달 2개를땄다.

보성군청 감독은 김용철씨로, 2009년

개봉한영화 킹콩을들다에등장하는감

독캐릭터중한명이다.당시제작사는김

감독,순창고정인영교사등3명을조합해

주연배우의캐릭터를영화화했다고알려

져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한국펜싱남자사브르대표팀오상욱(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 2019펜싱세계선수권대회남자

사브르단체전결승에서헝가리의아론실라지를상대로경기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펜싱남자사브르세계선수권 3연패

단체전결승헝가리45-44꺾어

광주서구청강영미활약한

여자에페단체전선7위

한국펜싱남자사브르대표팀이세계

선수권대회단체전 3연패를달성했다.

구본길(30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

욱(23), 하한솔(26 이상 성남시청), 김

준호(25 화성시청)로구성된 남자 사브

르대표팀은 21일(현지시간) 헝가리부

다페스트에서 열린 2019 세계선수권대

회단체전결승에서홈팀헝가리를 45-

44로꺾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한국은 2017년과지난해김정환(국민

체육진흥공단), 구본길, 오상욱, 김준호

가호흡을맞추며 2년연속우승을차지

한데이어멤버가한명바뀐올해도정

상을지켰다.

특히네선수중막내인오상욱은개인

전에서우승하며세계랭킹 1위로올라선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우승을

합작하며대회2관왕에올랐다.

8강에서루마니아를45-34,준결승에

서독일을 45-22로완파한한국은헝가

리와의결승에서는접전을펼치며고전

했다. 엎치락뒤치락하는양상속에 43-

43 동점에서 한 점을 내줘 위기에 몰렸

으나 에이스 오상욱이 2연속득점하는

기염을토하며짜릿한역전극을완성했

다.

남자 사브르는 2001∼2003년 러시아

가 단체전 3연패를 이루는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줄곧 세계선수

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종목이었

으나 최근 3년은 한국이 정상을 지키며

최강국으로우뚝섰다.

같은날열린여자에페단체전에서는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 서구

청), 이혜인(강원도청), 정효정(부산광

역시청)이팀을이뤄 7위에올랐다.

/연합뉴스

윔블던선전 권순우ATP투어단식본선진출

권순우(115위 CJ후원)가 남자프로테

니스(ATP) 투어대회단식본선에진출

했다.

권순우는 21일(현지시간) 미국조지아

주애틀랜타에서열린ATP 투어BB&T

애틀랜타오픈(총상금 69만4995달러) 대

회이틀째단식예선 2회전에서페터고요

프치크(118위독일)를 2-0(6-2 6-2)으

로완파했다.

이로써권순우는 22일부터시작되는이

대회본선에합류했다.

올해애틀랜타오픈본선에는존이스너

(15위미국)가 톱 시드를 받았고 테일러

프리츠(30위미국)가 2번시드를받았다.

권순우의 본선 1회전 상대는 프라지네

시 군네스와란(89위인도)으로 정해졌

다.

권순우와군네스와란은지금까지네차

례만나군네스와란이4전전승을거뒀다.

권순우는올해윔블던단식본선 1회전

에서 카렌 하차노프(8위러시아)를 맞아

잘 싸웠지만 1-3(6-7<6-8> 4-6 6-4 5-

7)으로분패했다.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진출한 권순우는 올해

윔블던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

회본선을경험했다.

그동안 투어 대회보다 한 등급 낮은 챌

린저 대회를 주 무대로 삼아온 권순우가

메이저대회가아닌일반ATP투어대회

단식 본선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연합뉴스

권순우가 ATP 투어BB&T애틀랜타오

픈대회이틀째단식예선2회전에서페터

고요프치크에게승리한뒤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